
 

 

자유주의 정보 18-93 

 

 

 내가 사랑하는, 사악한 5대 기업 

 

 

우리 현대인의 삶을 멋지게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들에 감사하라. 

 

우버(Uber) 

 

모두가 그냥 우버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훨씬 더 세상을 좋게 만

든 기업은 거의 없다. 

 

우버는 적십자, 유니세프, 다른 모든 비영리기구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세상을 

향상시켰다.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계 수단을 주었으며, 승객을 착취하는 부패

한 택시 독점을 깨뜨려왔다. 

 

대중들은 리프트(Lyft)를 좋아한다. 친근한 이미지로 살갑게 다가오고 정부 규제에도 협조

적이며 대목이라고 가격이 급상승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프트가 좋은 기업

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버가 전 세계 도시에 차 함께 타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패한 

정부들과 싸운 덕분이다. 

 

스타벅스 

 

스타벅스를 대놓고 싫어하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 하나는 힙스터들이다. “포틀랜드에 스

타벅스는 안 돼” 파(派)이고, 또 하나는 던킨 도넛이다. “왜 그렇게 비싼 커피를 마시는 

거야” 파(派)이다. 둘 다 스타벅스의 멋진 점을 놓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걸쳐 일과 인간을 연결하는 오아시스를 건설해 왔다. 이제는 아주 

진귀하고 정교한 풍미의 커피를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 리저브

(Starbucks Reserve)와 같은 매장들을 늘려나가고 있다. 애틀란타, 싱가포르, 방콕, 멕시코, 

그 어디든 특별한 경험을 동일하게 선보이고 있다. 게다가,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스타벅스의 거대한 공급망을 고려하면, 실제 고용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힙스터 

카페가 존재할 수 있는 시장도 창출했다. 

 

월마트 

 

나는 월마트에서 그리 자주 장을 보지는 않지만(그 이유는 아래에 나온다), 월마트는 모

두가 싫어하는 사회 계층을 위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부자들은 도시에 월마트를 금지하라고 로비한다. 월마

트가 세계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있는지는 무시한 채 말이다. 월마트는 모든 

종류의 상품들의 가격을 낮추는 원동력이다. 공급비용을 낮추고 거의 모든 상품을 사람

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로 제공함으로써 부(富)를 민주화하고 있다. 

 

아마존  

 

사실 사람들은 아마존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때문

에 월마트에 퍼붓는 독설들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나는 아마존을 

이 5대 기업에 포함할 만큼 좋아한다. 

 

아마존은 실생활의 산타 할아버지다. 굉장한 상품들을 집까지 배달하거나, 단 몇 초 만에 

책을 볼 수 있게 하거나(킨들 스토어+킨들), 웹 서비스를 위한 뼈대 역할을 하는 클라우

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AWS), 좋은 음식들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홀푸드에

서), 멋진 오락거리들을 만들어내서(아마존이 제작한 신작 드라마 Man in The High 

Castle), 2018년 우리의 삶을 엄청난 경지로 끌어올렸다. 

 

아마존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면 좋을 텐데. 

 

세븐 일레븐 (및 다른 편의점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과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비난한다. 편의점은 현대 생활의 중

요한 부분이 되었고 우리는 편의점을 당연하게 여긴다. 미국 고속도로 출구마다 안전하

고 맛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음식이 동일하게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지 인식조차 못한

다. 

 

내가 있는 멕시코시티에는 길 하나 건너마다 옥쏘(Oxxo)나 세븐 일레븐이 있다.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든 5분 이내에 병에 든 생수, 칩, 그래놀라 바를 살 수 있다. 편의

점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짜 모른다. 

 

지난 해 미얀마에서 식중독에 걸려 고생하다가 장거리 버스를 탄 적이 있다. 그때 만약 

레이즈 칩 한 봉지와 게토레이 한 병을 살 수만 있다면 2만원이라도 아깝지 않았을 것

이다. 불행스럽게도 대도시에 있는 특별 상점 외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 어디를 

가든지, 복불복으로 음식을 골라야 한다. 물론 편의점 음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그리 좋은 건 아니다. 달고 기름지다. 하지만 안전하고 음식 맛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포

만감을 준다. 100년 전이었다면 현대 사회의 편의점은 기적과 같아 보였을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my-5-favorite-evil-corporations/ 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전현주 

 

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fen.or.kr/?p=3873에서도 보

실 수 있습니다. 


